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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저는 그분처럼 되기 위해 내딛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기뻐하시는, 사랑이 많으신 

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. 그분은 우리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낙담하지 말라고, … 

그 대신 용기를 내고 신앙을 행사하고 계속 노력하라고 촉구하십니다.”

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, 당시 제일회장단 2보좌, 

“네 가지 명칭”, 2013년 4월 연차 대회(『리아호나』, 2013년 5월호, 58쪽).

일어나서 
다시 
해 봐

18334-청소년-kr.indb   3318334-청소년-kr.indb   33 2022-06-17   오후 11:58:572022-06-17   오후 11:58:57


